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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국 입양동포 단체장들, 온라인서 네트워크 구축방안 논의
- 재외동포청, 19개 단체 참가 포럼 열어…올해 입양동포대회 사전 프로그램 일환

□ 재외동포청(청장 이기철)은 다음달 열리는 ‘2024 세계한인입양동포대회

(5.21.~24.)’를 앞두고, 사전 프로그램 일환으로 25일 ‘입양동포 단체장 

온라인 포럼’을 개최했다.

 ㅇ 이번 포럼은 입양동포 단체장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지난해 세계한인

입양동포대회에서 채택한 참가자 선언문의 효과적 이행방안을 토론

하고 올해 대회와의 연계성을 도모하고자 기획했다.

□ 북미 지역과 유럽 지역으로 나뉘어 두 차례 개최한 포럼에는 총 10개국 

19개 단체 27명의 입양동포 단체장이 참여했다.

 ㅇ 이들은 △입양동포 단체 네트워크 구축‧강화 방안 △2023년 세계한인

입양동포대회 선언문 이행방안 △2024년도 세계한인입양동포대회 

지역별 토론(한국의 발전상 알리기 등) 안건 등을 논의했다.

 ㅇ 지난해 대회 참가자들은 재외동포청의 한민족 정체성 함양을 위한 

한국의 발전상 알리기 사업에 공감하며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 한다는 등 

4개 항의 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.

 



□ 참가자들은 또 지역별 입양동포 사회의 현안 등도 공유하면서 모국과의 

연결 강화를 통해 네트워크 구축과 교류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

모았다.

□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“재외동포청은 입양동포의 모국과 연결, 각국 

입양동포 간 연결, 다양한 국내‧외 입양동포 단체 간 연결을 지속해서 

이어갈 것”이라며 “입양동포가 모국과의 유대감을 강화해 상호  

공동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단체장들이 글로벌 코리안 네트워크 

활성화에 앞장서 달라”고 당부했다. 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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